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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는 청소년의 공동체의식과 진로성숙도의 종단적 인과관계와 더불어 부모-자

녀간 상호작용의 동시효과를 살펴보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대상은 한국교육종단연구

2013의 초등학교 5학년에서 중학교 1학년까지의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구체적인 연구

대상은 2013년도 초등학교 5학년 학생 7324명의 3년간의 종단자료이다. 측정도구는 한국

종단연구 2013에서 제작한 공동체의식, 진로성숙도, 부모와의 상호작용 척도이다. 연

구결과 공동체의식과 진로성숙도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안정성을 보였으나 공동체

의식과 진로성숙도는 교차지연모형에서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

학교 5학년,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 때의 부모와의 상호작용을 동시효과로 설

정했을 때 부모와의 상호작용은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동체의식과

진로성숙도에는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부모의 상호작용 동

시효과에도 불구하고 공동체의식과 진로성숙도의 교차지연모형은 부적인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선행연구와의 관련성, 연구의 의의 및

제한점 등을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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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학생들은 가정과 학교생활 속에서 친구나 부모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공

동체를 만들어 살아가고, 그 공동체 속에서 자신의 소질과 진로를 개발하여 자아를 실현함

으로써 성숙하게 된다. 미래의 경쟁사회에서 개인의 생존을 위해 각 분야에서 서로 다른

소질과 능력을 발휘하여 사회구성원으로서 국가와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데 있어서 공동

체의식의 함양과 올바른 진로선택은 개인이 결정해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이다.

공동체의식이란 나 혼자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속한 공동체를 함께 생각하는

것이다. 그리고 공동체를 위해 그 속에 속해 있는 나와 같은 구성원들도 생각하는 것이 바

로 공동체의식이다. 다시 말해서 공동체의식이란 나와 공동체, 그리고 나와 공동체 구성원

들 사이에 존재하는 의식이며 진정한 휴머니즘에 기초한 인간관계를 바탕으로 물질만능주

의에서 파생되는 지역사회문제를 극복하는 지름길이라 할 수 있으며(김남선, 우룡, 1995),

자신의 이해를 바탕으로 타인에 대한 생각의 폭을 넓히고 타인과 더불어 살아가는 방식을

배우는 구체적인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김영숙, 조한익 2016).

공동체의식은 자아정체감이 확립되는 청소년기의 핵심과업으로 이 시기 다양한 활동을

기반으로 한 경험과 관계 속에서 형성되고 획득된다는 점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발

달과업이다(구지윤, 김유나, 2016). 진로정체감이 높으면 어떤 환경에서도 그 상황에 맞는

결정을 내릴 수 있고 자신이 탐색한 일의 세계와 자신을 보다 잘 연결시킬 수 있다고 한

다(김사라형선, 2013; Holland, 1997). 올바른 공동체의식을 갖게 될 경우 자신의 성장과 발

전을 위한 올바른 진로정체감을 형성할 것으로 보이며(김영숙, 조한익, 2016) 연령, 학년이

높아짐에 따라 진로성숙도가 높아진다고 보고 있어(박효희, 성태제, 2008) 청소년들의 공동

체 의식과 관련한 진로관련 연구는 미래를 설계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교육적 의미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진로성숙도는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직업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여 진로준

비행동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통합적 개념(김봉환, 김아영 차정은, 이은경, 2007)으로서 진

로 방향 및 직업결정을 위한 사전 준비와 계획 정도, 직업의 의미와 중요성을 얼마나 올바

르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직업태도, 진로선택 시 고려해야 할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 정도, 진로계획을 실천하고 확인하는 진로행동의 네 가지 하위요소로 개념화된다(김

양분 외, 2014). 사회 구조의 변화에 따라 직업 세계가 점점 더 복잡해지고 전문화 되어

가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자기 자신에게 알맞은 일과 직업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도 자신의 적성, 흥미, 인성, 신체적 특징 등의 여러 가지 요인을 올바르게 이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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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진로성숙도는 개인의 진로발달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활용될 수 있으며 진로성

숙도가 높은 개인은 진로성숙도가 낮은 개인에 비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진로를 합리적으

로 선택할 수 있는 역량을 지닌다는 것을 알 수 있다(박효희, 성태제, 2008).

최근 청소년의 공동체 의식과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주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청소년의 공동체 의식과 관련된 연구들을 살펴보면 학생의 개인, 가정, 학교, 지역사회와

같이 생태학적인 요인과 관계를 분석한 연구(강가영, 장유미, 2013; 고관우, 남진열, 2011;

김선숙, 안재진, 2012; 김위정, 2016; 김종화, 유희철, 2009; 동윤정, 전미애, 김영희, 2012;

박가나, 2009; 박재숙, 2010; Pretty, Andrewes, & Collett, 1994), 중학생의 진로성숙도에

관한 연구(이주희, 2011), 청소년의 미래지향목표와 자아정체감, 공동체의식 및 진로정체감

의 종단적 구조관계(김영숙, 조한익, 2016), 진로정체감이 자아정체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김동욱, 손원숙, 2014; 장희선, 윤정이 2016), 자아정체감이 진로정체감에 영향을 미친

다는 연구(김충기, 2001; 이상인, 2001; 이희선, 선우현정 2015), 자아정체감을 성취하면 진

로결정수준이 높아진다는 연구(Blustein, Devenis, & Kidney, 1989; Lucas, 1997), 공동체

의식이 진로정체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박은정, 이유리, 이성훈, 2016)가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청소년의 공동체의식과 관련하여 진로관련 연구들이 중요하다는 것을 나타내기

는 하지만 아직 청소년의 공동체의식과 진로성숙도에 관한 종단적인 연구는 거의 없는 실

정이다. 하지만 청소년의 공동체의식과 진로성숙도의 관계에 관한 종단연구는 시간이 흐르

면서 청소년들의 공동체의식과 진로성숙도가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연구라고 판단된다.

부모와의 상호작용은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에서 기본이 되는 상호존중 기술이다. 청소

년의 경우 자아정체감이 형성되는 시기이므로 비록 겉으로 내색을 하지 않고 있더라도 스

스로 진로 관련 고민을 매우 심각하고 진지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청소년들과 가장 오랜

시간 생활하고 가장 많은 애착을 가지고 있는 부모야말로 이들에게 훌륭한 조언자가 되어

줄 가능성이 크다. 유정이, 이영선 및 박정민(2003)의 연구를 보면 진로선택에 영향을 끼친

인물로 아버지와 어머니를 선택한 비율이 각각 전체의 12.4%, 21.5%로 형제, 친구, 교사보

다 상대적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김영숙과 조한익(2016)의 연구를 보면 진로정체감의

경우 외재적, 내재적 미래지향목표에 따라서 공동체의식이 달라지는데 더불어 살아가고 협

력하는 공동체의식을 갖게 되면 올바른 진로정체감을 형성한다고 한다. 김태연(2011)의 연

구에서는 부모의 순기능적 의사소통유형이 자녀의 진로정체감 형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부모와의 긍정적인 의사소통능력이 공동체의식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공동체의식이 진로정체감에 정적인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박은정, 이유리 및 이성훈(2016)의 연구에서도 공동체의식은 부모의 소득계층과 상

관없이 진로정체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며, 부모와의 상호작용이 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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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진로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히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공동체의식, 진로성숙도 및 부모와의 상호작용의 인과관계를 살

펴보고 종단자료를 이용한 변수들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통

해서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전환하는 학생들, 즉 진로성숙 발달단계 중 성장기에서 탐색

기로 진입하는 중학생의 공동체의식, 진로성숙도, 부모와의 상호작용의 인과관계와 안정성

을 파악하여 진로교육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2. 연구문제

본 연구는 위와 같은 필요성에 기초하여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Autoregressive

Cross-lagged Modeling: ARCL)을 적용하여 공동체의식, 진로성숙도 및 부모와 상호작용

의 종단적인 관계를 알아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바탕으로 하여 설정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이 지각한 공동체의식과 진로성숙도의 관계는 시간에 따라서 안정적인가?

둘째, 부모와의 상호작용은 학생이 지각한 공동체의식과 진로성숙도의 인과관계에 어떠

한 영향을 미치는가?

Ⅱ.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공동체의식, 진로성숙도 및 부모와의 상호작용의 종단적 관계를 분석하기 위

해서 한국교육종단연구 2013의 초5～중1자료를 활용하였다. 2013년도에 초등학교 5학년 학

생 표본 7324명 중 7287명을 조사하였고, 2차년도에 7092명을 종단적으로 조사하였다. 3차

년도의 조사 대상은 진학 상황 파악자 중 유학, 사망, 신원 파악 불가자 등을 제외한 7051

명이었다.

2. 측정도구

1) 공동체의식

한국교육종단연구 2013에서 사용한 공동체의식은 참여의식 2문항, 타인배려 4문항이다.

문항구성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그렇지 않다’ 2점, ‘보통이다’ 3점, ‘그렇다’ 4점,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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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 5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공동체의식을 코딩한 결과를 사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공동체의식의 지수가 높음을 나타냈다. 공동체의식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

된 측정문항과 문항의 신뢰도는 <표 1>과 같다

<표 1> 공동체의식의 문항과 신뢰도

<표 2> 진로성숙도의 문항과 신뢰도

 2) 진로성숙도

한국교육종단연구 2013에서 사용한 진로성숙도는 총 10문항으로 자기이해 5문항, 진로

계획성 5문항으로 구분하고 있다. 문항구성으로는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그렇지 않다’ 2

변인 문항
신뢰도

1차 2차 3차

공

동

체

의

식

참여

의식

학급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한다.
.677 .691 .675

좋은 사회는 시민들의 노력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

타인

배려

나보다는 타인을 먼저 배려한다.

.815 .831 .818
버스나 지하철에서 노약자나 장애인이 타면 자리를 양보한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 있으면 도와준다.

소외된 친구가 있으면 내가 먼저 따뜻하게 대해준다.

전체 .844 .856 .837

변인 문항
신뢰도

1차 2차 3차

진

로

성

숙

도

자

기

이

해

내가 잘하는 일이 무엇인지 안다.

.923 .923 .930

나의 장점이 무엇인지 안다.

내가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이 어떤 것인지 안다.

내가 어떤 일을 좋아하는지 안다.

내가 삶에서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가 무엇인지 안다.

진

로

계

획

성

장래 희망을 이루기 위해 지금 무엇을 해야 할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다.

.914 .906 .910

미래를 위해서 다양한 경험을 쌓으려고 생각하고 있다.

학교 공부 중 어떤 것들은 나의 진로와 관련해 특별히 중요한 의미가 있

다.

내가 진정으로 좋아하는 일들이 무엇인지 자주 생각해본다.

나는 내가 삶에 있어서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자주 생각해 본다.

전체 .938 .935 .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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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보통이다’ 3점, ‘그렇다’ 4점, ‘매우 그렇다’ 5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진

로성숙도를 코딩한 결과를 사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성숙도의 지수가 높음을 나

타냈다. 진로성숙도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된 측정문항과 문항의 신뢰도는 <표 2>와 같다.

 3) 부모와의 상호작용

한국교육종단연구 2013에서 사용한 부모와의 상호작용은 부모와 함께하는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녀와 함께 하는 활동으로는 ‘학교 활동에 참가’, ‘학교 밖에서 콘서

트, 연극, 영화, 스포츠 경기 관람’, ‘여행이나 휴가를 감’, ‘취미생활을 같이 하거나 운

동을 함’에 대한 문항들이다. 문항구성으로는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그렇지 않다’ 2

점, ‘보통이다’ 3점, ‘그렇다’ 4점, ‘매우 그렇다’ 5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부모와 상호작용 중 자녀와 함께 하는 활동을 코딩한 결과를 사용하였으며 점수가 높

을수록 자녀와 함께 하는 활동의 지수가 높음을 나타내고 있다. 자녀와 함께 상호작

용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된 측정문항과 문항의 신뢰도는 <표 3>과 같다.

<표 3> 부모와의 상호작용의 문항과 신뢰도

3.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공동체의식, 진로성숙도 및 부모와 상호작용의 종단적인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Autoregressive Cross-lagged Modeling: ARCL)을 적용하였

다.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은 종단자료를 이용하여 변수들간의 인과관계의 방향을 결정하는

데 유용한 분석방법이다. 이 방법은 측정오차를 통제한 상태에서 시간의 변화에 따른 변수

들간의 인과관계를 통계적으로 검증할 수 있다(김민규, 김주환, 홍세희, 2009). 본 연구에

사용된 변인들간의 상관관계는 Spss 18.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고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Amos 18.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일반 문항에서 결측치가 발생한 경우에는 완전정보최대우도법(Full

Information Maximum Likelihood; FIML)을 이용하였다(유숙경, 홍세희, 2004). FIML은

변인 문항
신뢰도

1차 2차 3차

부모와의

상호작용

학교활동에 참가

.692 .693 .682
학교 밖에서 콘서트, 연극, 영화, 스포츠 경기 관람

여행이나 휴가를 감

취미생활을 같이 하거나 운동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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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인 결측치 처리 방법에 비해 한 변수의 결측치가 무선적으로 발생하였거나, 한 변수

의 결측 여부가 다른 변수의 값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보다 정확하게 미지수를 측정할 수

있으며, 종단연구에서 결측치가 발생하더라도 모두 분석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

다(Arbuckle, 2009). 모형에 대한 검증은 최대우도법을 이용하여 모형의 전체적인 적합도

를 산출하게 되는데 모형의 적합성을 적절하게 평가하기 위해서는 적합도지수가 표본크기

에 덜 민감해야하며 자료를 충분히 설명하면서도 간명해야한다(홍세희, 2000). 모형의 적합

도를 평가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χ차이검증과 적합도지수를 고려하나 χ차이검증은 표
본의 크기가 큰 경우에 표본크기에 민감하므로(유숙경, 홍세희, 2004) 적합도 지수로 CFI,

TLI, RMSEA를 이용하였다. 적합도를 해석할 때 Hu와 Bentler(1999)는 TLI의 경우는 .90

값 이상일 때 좋은 적합도로 보았다. 또한 Brown과 Cudeck(1993), 홍세희(2000)에 따르면

TLI와 CFI는 상대적인지수로 .90이상이면 좋은 적합도로 보았다. RMESA는 절대적합도로

서 .05 이하이면 좋은 적합도, .08 이하이면 적절한 적합도, .10이상이면 부적절한 적합도를

나타낸다고 보았다.

<표 4> 공동체의식과 진로성숙도의 기술통계

평균(표준편차)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공동체

의식

참여의식 3.928(.7918) 3.950(.7469) 3.854(.7654)

타인배려 3.785(.7043) 3.833(.6830) 3.930(.6558)

공동체의식 전체 3.858(.6734) 3.892(.6475) 3.893(.6331)

진로

성숙도

자기이해 4.169(.7516) 4.132(.7192) 3.979(.7461)

진로계획성 3.960(.8004) 3.938(.7675) 3.847(.7674)

진로성숙도 전체 4.065(.7155) 4.035(.6848) 3.913(.6946)

부모와의

상호작용

자녀와 함께하는

활동
2.507(.7005) 2.490(.6864) 2.247(.6719)

Ⅲ. 연구결과

1. 연구문제 1의 결과: 공동체의식과 진로성숙도의 시간에 따른 안정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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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본 연구에서 공동체의식, 진로성숙도, 부모와의 상호작용의 기술통계는 <표 4>에 제시

되어 있다.

공동체의식의 하위 요인으로는 참여의식과 타인배려가 있다. 참여의식의 경우 1, 2차년

도 평균에 비해 3차년도에서는 다소 감소하였고 타인배려의 경우 1차년도와 비교해서 2차

년도와 3차년도의 경우 조금 증가하였다. 공동체의식의 전체의 평균 역시 시간의 경과에

따라 조금 증가하였다. 진로성숙도의 하위요인으로는 자기이해, 진로계획성이 있고 자기이

해와 진로계획성의 경우 1차년도에 비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2차년도와 3차년도의 평균

이 다소 감소하였고 이에 진로성숙도의 전체 평균의 경우 시간의 경과에 따라 감소하였다.

부모와의 상호작용의 경우 공동체의식과 진로성숙도에 비해 평균의 수치는 다소 낮았으며

진로성숙도와 마찬가지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수치가 감소하였다. 한국교육종단연구

2013 1～3차년도 자료를 활용해 공동체의식, 진로성숙도, 부모와의 상호작용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1차년도 자료와 2차년도 자료에 대한 참여의식, 타인배려, 자기이해, 진로계획성의 관계

에 대한 상관은 .130(p<.01)에서 .538(p<.01)까지 나타내며, 1차년도 자료와 3차년도 자료

에 대한 상관은 .123(p<.01)에서 .416(p<.01)까지 나타내고 있다. 2차년도 자료와 3차년도

자료에 대한 참여의식, 타인배려, 자기이해, 진로계획성의 관계에 대한 상관은 .121(p<.01)

에서 .515(p<.01)까지 나타내고 있다. 본 연구의 변인들의 상관은 .121(p<.01)에서

.538(p<.01)까지 분포하고 있으며 정적으로 유의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

으로 살펴보면 공동체의식의 참여의식과 타인배려, 진로성숙도의 자기이해와 진로계획성이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일반적으로 독립변인들 간의 상관관계가 높으면 다중공선성을

의심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다중공선성 여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공차한계와

분산팽창계수를 확인하였다. 공차한계가 .10이상이고 분산팽창지수가 10이하이면 다중공선

성이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다(Grimm & Yarnold, 2000). 1차년도의 부모와의 상호

작용, 공동체의식, 진로성숙도와 2차년도의 부모와의 상호작용이 2차년도의 공동체의식과

진로성숙도에 각각에 미치는 영향에서 공차한계는 .707～.955로 나타났고 분산팽창계수는

1.047～1.414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2차년도와 3차년도의 자료를 살펴본 결과 공차한계는 .741～.962로 분산팽창계수는 1.040～

1.400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변인들의 정규분포 가

정을 검토하기 위해 왜도와 첨도를 확인하였다. 일반적으로 왜도는 2.00이하, 첨도는 7.00

이하이면 정상분포 곡선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다(Chou & Bentler, 1995). 본

연구에서 왜도와 첨도 각각의 절대값을 살펴보면 왜도는 .009～.299, 첨도는 .035～.420으로

기준에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정규분포 가정을 만족한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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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공동체의식과 진로성숙도의 상관관계

*p<.05, **p<.01

변인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공동체의식 진로성숙도 부모와
의
상호작
용

공동체의식 진로성숙도 부모와
의
상호작
용

공동체의식 진로성숙도 부모와
의
상호작
용

참여
의식

타인
배려

전체
자기이
해

진로
계획성

전체
참여
의식

타인
배려

전체
자기
이해

진로
계획성

전체
참여
의식

타인
배려

전체
자기이
해

진로
계획성

전체

1
차
년
도

공
동
체
의
식

참여의
식
1.000 　 　 　 　 　 　 　 　 　 　 　 　 　 　 　 　 　

타인배
려
.620** 1.000 　 　 　 　 　 　 　 　 　 　 　 　 　 　 　 　

전체 .912** .887** 1.000 　 　 　 　 　 　 　 　 　 　 　 　 　 　 　

진
로
성
숙
도

자기이
해
.432** .404** .466** 1.000 　 　 　 　 　 　 　 　 　 　 　 　 　 　

진로계
획성
.451** .456** .505** .698** 1.000 　 　 　 　 　 　 　 　 　 　 　 　 　

전체 .916** .926** 1.000 　 　 　 　 　 　 　 　 　 　 　 　

부모와의
상호작용 .207** .165** .208** .170** .157** .177** 1.000

2
차
년
도

공
동
체
의
식

참여의
식
.444** .373** .457** .313** .332** .351** .182** 1.000 　 　 　 　 　 　 　 　 　 　 　

타인배
려
.344** .498** .463** .281** .325** .329** .130** .639** 1.000 　 　 　 　 　 　 　 　 　 　

전체 .438** .478** .508** .329** .363** .376** .173** .914** .896** 1.000 　 　 　 　 　 　 　 　 　

진
로
성
숙
도

자기이
해
.290** .282** .318** .492** .420** .493** .163** .425** .412** .462** 1.000 　 　 　 　 　 　 　 　

진로계
획성
.303** .325** .348** .417** .494** .495** .166** .450** .457** .500** .697** 1.000 　 　 　 　 　 　 　

전체 .323** .331** .362** .493** .499** .538** .179** .475** .472** .523** .916** .926** 1.000 　 　 　 　 　 　

부모와의
상호작용 .188** .158** .195** .161** .156** .173** .634** .186** .134** .178** .168** .173** .186** 1.000

3
차
년
도

공
동
체
의
식

참여의
식
.363** .284** .362** .233** .261** .269** .151** .453** .354** .449** .285** .293** .315** .144** 1.000 　 　 　 　 　

타인배
려
.293** .397** .381** .235** .276** .279** .123** .370** .481** .468** .277** .318** .324** .121** .586** 1.000 　 　 　 　

전체 .371** .377** .416** .262** .301** .307** .155** .466** .463** .513** .315** .342** .358** .150** .908** .872** 1.000 　 　 　

진
로
성
숙
도

자기이
해
.250** .235** .270** .380** .338** .389** .131** .304** .278** .322** .485** .407** .483** .139** .397** .393** .443** 1.000 　 　

진로계
획성
.243** .256** .277** .29**1 .361** .356** .133** .329** .318** .358** .384** .465** .463** .146** .443** .458** .505** .686** 1.000 　

전체 .268** .268** .298** .364** .381** .405** .144** .345** .325** .371** .472** .475** .515** .155** .459** .464** .51**7 .916** .921** 1.000

부모와의
상호작용 .165** .136** .169** .129** .134** .144** .572** .175** .139** .174** .152** .162** .170** .612** .146** .142** .162** .152** .163** .172** 1.000

왜도 -553 -.229 -.342 -.759 -.461 -.519 .009 -.371 -.096 -.138 -.589 -.331 -.363 .087 -.367 -.173 -.171 -.453 -.257 -.253 .299

첨도 .224 .035 .152 .420 -.096 -.044 -.683 -.090 -.166 -.240 .153 -.224 -.186 -.612 .108 -.174 -.046 .126 -.145 -.060 -.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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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측정모델의 검증

본 연구에서는 한국교육종단연구 2013 조사에서 사용된 문항들이 각 시점마다 공동체의

식의 참여의식과 타인배려, 진로성숙도의 자기이해와 진로계획성을 타당하게 측정하고 있

는지를 검증하였다.

<표 6> 측정모델의 검증

1차년도 자료의 측정모델의 적합도는 χ=15.705(p<.01)로 나타났으나 IFI=.999,
CFI=.999, RMSEA=.045로 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2차년도 자료의 측정모델의 적

합도는 χ=7.032(p<.01)로 나타났으나 IFI=.999, CFI=.999, RMSEA=.029로 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3차년도 자료의 측정모델의 적합도는 χ
=3.897(p<.01)로 나타났으나

IFI=.999, CFI=.999, RMSEA=.020으로 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표 7>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의 적합도

3)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의 검증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시간에 따른 형태동일성, 측정동일성, 경로

동일성, 오차공산동일성이 성립해야 한다. 이 동일성들은 동시에 검증할 수 있는 것이 아

적합도지수 χ2 df p IFI CFI RMSEA

1차년도 15.705 1 .000 .999 .999 .045

2차년도 7.032 1 .008 .999 .999 .029

3차년도 3.897 1 .048 .999 .999 .020

모형 χ2 df p IFI CFI RMSEA

기저모형 모형1 2658.899 43 .000 .936 .936 .091

측정동일성
모형2 2662.642 45 .000 .936 .936 .089

모형3 2665.466 47 .000 .936 .936 .087

경로동일성

모형4 3054.764 49 .000 .926 .926 .092

모형5 3795.689 51 .000 .908 .908 .100

모형6 3814.347 52 .000 .908 .908 .099

모형7 3814.354 53 .000 .908 .908 .098

오차공분산

동일성
모형8 3815.799 54 .000 .908 .908 .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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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며 순서대로 검증해야 한다. 측정동일성이 만족해야만 경로동일성을 검증할 수 있으며,

경로동일성이 만족되어야 오차공분산동일성을 검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측정동일성,

경로동일성, 오차공분산 동일성의 검증과정과 검증결과는 <표 7>과 같다.

<표 7>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모형1은 어떠한 제약도 가하지 않은 기본

모형이다. 모형2는 공동체의식의 하위요인들에 각 시점별로 동일하게 제약을 가한 모형이

다. 모형3은 모형2에 추가하여 진로성숙도의 하위요인들에 각 시점별로 동일하게 제약을

가한 모형이다. 모형4는 모형3에 추가하여 진로성숙도의 자기회귀계수에 동일성 제약을 가

한 모형이다. 모형5는 모형4에 추가하여 공동체의식의 자기회귀계수에 동일성 제약을 가한

모형이다. 모형6은 모형5에 추가하여 진로성숙도에서 공동체의식의 교차회귀계수에 동일성

제약을 가한 모형이다. 모형7은 모형6에 추가하여 공동체의식에서 진로성숙도의 교차회귀

계수에 동일성 제약을 가한 모형이다. 모형8은 모형7에 추가하여 진로성숙도와 공동체의식

의 오차공분산 사이에 동일성 제약을 가한 모형이다. 모형의 적합도를 알아보기 위해서 χ

, IFI, CFI, RMSEA값을 살펴보았다. 모형1에서 모형8까지를 보면 모형제약 전체를 걸쳐

서 χ값은 통계적인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IFI은 대체로 .90에 가까운 적합도
를 보이고 CFI는 .90 이상의 높은 적합도를 보이고 있으며, RMSEA는 .09 근처로 괜찮은

적합도 값을 보이고 있다. 모형들 간에 χ, IFI, CFI, RMSEA의 변화량이 어떠한가를 구
체적으로 살펴본 결과 <표 8>과 같다.

<표 8>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의 적합도 비교

<표 8>에서 모형 비교에 자유도의 차이를 이용한 Δχ
를 통해 비교하였으나 χ

차이 검
증이 표집의 크기에 영향을 받는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Cheung과 Rensvold(2002)가 제시

모형 비교 Δχ2 df p ΔIFI ΔCFI ΔRMSEA

모형2-모형1 3.743 2 .154 .000 .000 -.002

모형3-모형2 2.824 2 .244 .000 .000 -.002

모형4-모형3 254.485 2 .000 -.010 -.010 .005

모형5-모형4 740.943 2 .000 -.018 -.018 .008

모형6-모형5 18.658 1 .000 .000 .000 -0.001

모형7-모형6 .007 1 .933 .000 .000 -0.001

모형8-모형7 1.445 1 .229 .000 .000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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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표집크기에 민감하지 않은 ΔCFI값을 사용하여 추가적 모형비교를 하였다. ΔCFI값이

.01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 동일성이 성립되었다고 본다. ΔCFI값을 살펴보면 .01을 초과하

는 값이 없다. 따라서 형태동일성, 측정동일성, 경로동일성, 오차공분산 동일성이 확보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었다. 오차 공분산 동일성이 확보된 것으로 판단하고 모형8을 최종모

형으로 결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을 검증한 결과는 <표9>와 같다.

<표 9> 자기회로교차지연모형 경로 검증

*p<.05, **p<.01

초등학교 5학년의 공동체의식이 초등학교 6학년의 공동체의식에 미치는 영향은

.945(p<.01), 초등학교 6학년의 공동체의식이 중학교 1학년의 공동체의식에 미치는 영향은

.912(p<.01)로 안정적이었다. 초등학교 5학년의 진로성숙도가 초등학교 6학년의 진로성숙

도에 미치는 영향은 .796(p<.01), 초등학교 6학년의 진로성숙도가 중학교 1학년의 진로성숙

도에 미치는 영향은 .763(p<.01)으로 안정적이었다. 초등학교 5학년의 공동체의식이 초등

학교 6학년의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은 -.074(p<.01), 초등학교 6학년의 공동체의식이

중학교 1학년의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은 -.072(p<.01)로 부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초등학교 5학년의 진로성숙도가 초등학교 6학년의 공동체의식에 미치는 영향은

-.199(p<.01), 초등학교 6학년의 진로성숙도가 중학교 1학년의 공동체의식에 미치는 영향

은 -.189(p<.01)로 부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표 9>를 바탕으로 시점에 따른 종단적

관계를 표현하면 [그림 1]과 같다.

경로 비표준화계수(B) 표준오차 표준화계수(β)

공동체의식1차→공동체의식2차 .978** .008 .945**

공동체의식2차→공동체의식3차 .978** .008 .912**

공동체의식1차→진로성숙도2차 -.080** .011 -.074**

공동체의식2차→진로성숙도3차 -.080** .011 -.072**

진로성숙도1차→진로성숙도2차 .813** .007 .796**

진로성숙도2차→진로성숙도3차 .813** .007 .763**

진로성숙도1차→공동체의식2차 -.195** .011 -.199**

진로성숙도2차→공동체의식3차 -.195** .011 -.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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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의식 타인배려 참여의식 참여의식타인배려 타인배려

-.074**

-.199**

-.072**

-.189**

진로
성숙도3차
(중1)

진로
성숙도1차
(초5)

진로
성숙도2차
(초6).796** .763**

공동체
의식3차
(중1)

공동체
의식1차
(초5)

공동체
의식2차
(초6)

.945** .912**

.741 .791 .742 .800 .782.704

자기이해 진로계획성자기이해 진로계획성 자기이해 진로계획성

.821 .792 .843 .858 .832.812

.798**

[그림 1] 공동체의식과 진로성숙도의 관계에 관한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

본 연구에서 이전 시점의 공동체의식이 이후시점의 진로성숙도에, 이전 시점의 진로성

숙도가 이후 시점의 공동체의식에 미치는 영향은 부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전 시

점의 공동체의식이 이후 시점의 진로성숙도에, 이전 시점의 진로성숙도가 이후 시점의 공

동체의식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2. 연구문제 2의 결과: 부모와의 상호작용이 공동체의식과 진로성숙도의

인과관계에 미치는 영향

부모와의 상호작용이 공동체의식과 진로성숙도의 인과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결

과는 <표 10>에 제시되어 있다.

<표 10> 측정모델의 검증

모형 χ2 df p IFI CFI RMSEA

연구모형 6521.56 237 .000 .908 .908 .060

공동체의식, 진로성숙도, 부모와의 상호작용을 합친 연구모형의 측정모델의 적합도는 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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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21.56(p<.01)으로 나타났으나 IFI=.908, CFI=.908, RMSEA=.060으로 모형이 적합한 것

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변인들 간의 경로계수를 살펴본 결과는 <표

11>과 같다.

<표 11> 자기회로교차지연모형 경로 검증

*p<.05, **p<.01

<표 11>을 바탕으로 시점에 따른 종단적 관계를 표현하면 [그림2]와 같다.

경로 비표준화계수(B) 표준오차 표준화계수(β)

부모와의 상호작용1→공동체의식1 .469** .028 .295**

부모와의 상호작용1→진로성숙도1 .399** .027 .238**

부모와의 상호작용1→부모와의 상호작용2 .662** .026 .797**

공동체의식1→공동체의식2 .979** .008 .946**

진로성숙도1→진로성숙도2 .810** .007 .794**

진로성숙도1→공동체의식2 -.201** .011 -.206**

공동체의식1→진로성숙도2 -.096** .011 -.089**

부모와의 상호작용2→공동체의식2 .053** .027 .027**

부모와의 상호작용2→진로성숙도2 .150** .026 .073**

부모와의 상호작용2→부모와의 상호작용3 .821** .036 .807**

공동체의식2→공동체의식3 .979** .008 .912**

진로성숙도2→진로성숙도3 .810** .007 .762**

진로성숙도2→공동체의식3 -.201** .011 -.195**

부모와의 상호작용3→공동체의식3 .052** .028 .025**

공동체의식2→진로성숙도3 -.096** .011 -.087**

부모와의 상호작용3→진로성숙도3 .124** .028 .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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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의
식

타인배
려

.741 .701

참여의
식

타인배
려

.791 .740

참여의
식

타인배
려

.801 .780

자기이
해

진로계획
성

.821 .791

자기이
해

진로계획
성

.843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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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이
해

진로계획
성

.857 .831

진로
성숙도3
차
(중1)

진로
성숙도1
차
(초5)

진로
성숙도2
치
(초6)

.794 .762**

.946**
공동체
의식3차
(중1)

공동체
의식1차
(초5)

공동체
의식2차
(초6)

부모와의
상호작용
3차(중1)

부모와의
상호작용
1차(초5)

부모와의
상호작용
2차(초6)

.797** .807**

.37

5

.67

8

.67

5

.67

2

.38

6

.669 .676 .673.429 .66

5

.68

3
.66

1

x1 x2 x3 x4 x1 x2 x3 x4x1 x2 x3 x4

.073**

.027

.238**

.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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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5

e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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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787*

*

.851*

*

.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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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912*

*

-.089*

*

-.206*

*

-.087*

*

-.195*

*

[그림 2] 부모와의 상호작용이 공동체의식과 진로성숙도의 관계에 관한 자기회귀교

차지연모형

공동체의식과 진로성숙도의 종단적 관계에 관한 모형에서 부모와 상호작용의 모형을 추

가하여 분석하였다. 부모와의 상호작용에 대해 살펴보면 초등학교 5학년의 부모와의 상호

작용이 초등학교 6학년의 부모와의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은 .797(p<.01), 초등학교 6학년

의 부모와의 상호작용이 중학교1학년의 부모와의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은 .807(p<.01)로

안정적이었다. 초등학교 5학년의 공동체의식이 초등학교 6학년의 공동체의식에 미치는 영

향은 .946(p<.01), 초등학교 6학년의 공동체의식이 중학교 1학년의 공동체의식에 미치는 영

향은 .912(p<.01)로 안정적이었다. 초등학교 5학년의 진로성숙도가 초등학교 6학년의 진로

성숙도에 미치는 영향은 .794(p<.01), 초등학교 6학년의 진로성숙도가 중학교 1학년의 진로

성숙도에 미치는 영향은 .762(p<.01)로 안정적이었다.

초등학교 5학년의 공동체의식이 초등학교 6학년의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은

-.089(p<.01), 초등학교 6학년의 공동체의식이 중학교 1학년의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은 -.087(p<.01)로 부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초등학교 5학년의 진로성숙도가 초등학교

6학년의 공동체의식에 미치는 영향은 -.206(p<.01), 초등학교 6학년의 진로성숙도가 중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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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1학년의 공동체의식에 미치는 영향은 -.195(p<.01)로 부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초등

학교 5학년의 부모와의 상호작용이 초등학교 5학년의 공동체의식에 미치는 영향이

.295(p<.01)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나 초등학교 6학년의 부모와의 상호작용이 초등학교 6학

년의 공동체의식에 미치는 영향은 .027(p<.01), 중학교 1학년의 부모와의 상호작용이 중학

교 1학년의 공동체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025(p<.01)로 둘 다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

났다. 초등학교 5학년의 부모와의 상호작용이 초등학교 5학년의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은 .238(p<.01), 초등학교 6학년의 부모와의 상호작용이 초등학교 6학년의 진로성숙도에 미

치는 영향은 .073(p<.01), 중학교 1학년의 부모와의 상호작용이 중학교 1학년의 진로성숙도

에 미치는 영향은 .058(p<.01)로 안정적으로 나타났다.

Ⅳ. 논의

본 연구는 청소년의 공동체의식, 진로성숙도 및 부모와의 상호작용이 시간의 경과에 따

라서 안정적인지와 이들 변인들 사이의 인과관계는 어떠한지, 그리고 이러한 인과관계에서

성차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대상은 한국교육종단연구 2013

에서 실시된 표본으로 초등학교 5학년 7,287명, 초등학교 6학년 7092명, 중학교 1학년 7051

명의 자료를 이용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동체의식과 진로성숙도 및 부모와의 상호작용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안정적

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동체의식이 다음해의 공동체의식에 미치는 영향력은 높게 나타났으

며(초5→초6: .945, 초6→중1: .912) 이는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바뀌더라도 변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성숙도도 이후의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이 높게 나타났으며(초5

→초6: .796, 초6→중1: .763) 시점에 따라서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와의 상호작용

또한 이후의 부모와의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게 안정적인 형태를 보이고 있다

(초→초6: .797, 초6→중1: .807). 이런 결과는 올바른 공동체의식을 갖게 될 경우 자신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올바른 진로정체감을 형성한다고 한 김영숙과 조한익(2016)의 결과와

는 다르게 나타났으며 연령, 학년이 높아짐에 따라 진로성숙도가 높아진다고 볼 수 있는

박효희와 성태제(2008)의 논문과 맥락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공동체의식은 자아

정체감이 확립되는 청소년기의 핵심과업으로 이 시기 다양한 활동을 기반으로 한 경험과

관계 속에서 형성되고 획득된다는 점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발달과업이라고 한 구

지윤과 김유나(2016)의 논문은 부모와의 상호작용이 많을수록 공동체의식과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의미하나 본 연구의 결과와는 일치하지 않았다.

둘째, 공동체의식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은 종단적 변화에

따라서 부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공동체의식 초5→진로성숙도 초6:-.074, 공동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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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초6→진로성숙도 중1: -.072). 진로성숙도도 시간의 경과에 따라 공동체의식에 미치는

영향은 종단적 변화에 따라 부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진로성숙도 초5→공동체의

식 초6: -.199, 진로성숙도 초6→ 공동체의식 중1: -.189). 부모와의 상호작용은 시간이 지

남에 따라 공동체의식에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으며(부모와의 상호작용 초5→공동체의식

초5: .295, 부모와의 상호작용 초6→공동체의식 초6: .027, 부모와의 상호작용 중1→공동체

의식 중1: .025), 이는 자아정체감이 형성되고 부모와의 관계보다 친구들과의 관계를 더 중

시하는 중학생의 특성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부모와의 상호작용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소하기는 하나 정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부모와의

상호작용 초5→진로성숙도 초5: .238, 부모와의 상호작용 초6→진로성숙도 초6: .073, 부모

와의 상호작용 중1→진로성숙도 중1: .058). 이런 결과는 부모와 역기능적 의사소통을 할수

록 진로관련 의사결정을 유보하게 되며 자율성이 떨어지고 충분한 자기 이해가 이루어 지

지 않아 진로태도의 성숙을 방해한다는 것이 드러났다는 박효희, 신정민 및 신진아(2006)

의 연구와 한국과 미국 고등학생의 진로결정 자율성에 대해 비교한 김선미와 심인선(2003)

의 연구에서 미국 청소년들의 경우 부모와의 진로상담이 진로결정 자율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부모-자녀 간 대화의 장이 부모의 가치관과 의사전달

을 위한 일방적 통로로 사용되는 경향이 원인이라고 지목한 것과 일치한다. 하지만 김태연

(2011)의 논문에서는 부모의 순기능적 의사소통유형이 자녀의 진로정체감 형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부모와의 긍정적인 의사소통능력이 공동체의식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공동

체의식이 진로정체감에 정적인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으며, 박은정 외(2016)의 연구에서

도 공동체의식은 부모의 소득계층과 상관없이 진로정체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부모의 사회적 지지의 영향력을 밝힌 이정규(2006)의 연구와 김희수, 홍성훈 및

윤은종(2005)의 연구결과에서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청소년의 진로발달에 영향을 주는 것으

로 본 연구 결과와 다른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본 연구에서 흥미로운 사실은 부모와의 상

호작용이 이후 시점의 공동체의식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또한 부모와의 상호작용이 이후

시점의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는 것이다. 이것은 부모와의 상호작용이 높다고

해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공동체의식과 진로성숙도가 높은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본 연구는 한국교육종단연구 2013의 초5～중1 패널자료를 활용하여 2013년부터 2015년

까지 3차에 걸쳐 수집된 공동체의식, 진로성숙도, 부모와의 상호작용 간의 종단적 인과관

계를 규명한 것이다. 이 연구를 통해 공동체의식이 진로성숙도에, 진로성숙도가 공동체의

식에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결과를 얻었고 부모와의 상호작용이 공동체의식과 진

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소한다는 결과를 얻었다.

본 연구에서는 자기회귀교차지연 모형으로 분석하였다.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은 잠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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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들이 시간에 따라서 변화하지 않는다는 측정불변성의 가정에 대한 평가로 변인들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얼마나 안정적인가를 확인할 수 있으며 두 변인간의 관계를 교차지

연모형으로 설명한다.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5학년에서 중학교 1학년까지 학년이 높아질

수록 안정적인가에 초점을 두어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을 사용하였다. 그런데 개인차에 초

점을 두어 시간축에 따른 개인차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요인, 그리고 한 변

수와 다른 변수에서의 변화 사이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할 경우 잠재성장모형(김주환, 김민

규, 홍세희, 2009; Duncan, Duncan, & Strycker, 2006)을 이용하여 분석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잠재성장 모형을 이용하여 개인내 변화와 개인간 변화에 차

이가 있는지를 연구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의 의의를 갖는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의 삶에 중요한 공동체의식, 진로성숙도, 부모와의 상호작

용을 연구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공동체의식은 다음 시점의 공동체의식에 미치는 영향이

정적인 안정성을 보이고 있었고 진로성숙도 또한 다음 시점의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이 높은 정도의 안정성을 보이고 있으며, 부모와의 상호작용도 이후 시점에 미치는 영향이

높은 정도로 안정성을 보이고 있었다. 이는 공동체의식, 진로성숙도, 부모와의 상호작용이

지남에 따라서도 높은 안정성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그동안 선행 연구들에서도 공동체의식, 진로성숙도 및 부모와의 상호작용이 어떠

한 인과관계를 갖는가 하는 것은 학생들의 삶에서 중요한 주제였다. 하지만 이들 세 변인

간의 인과관계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연구가 부족하였다. 본 연구결과 청소년들은

시간의 변화에 따라 공동체의식이 높을수록 진로성숙도는 부적으로 유의하고 부모와의 상

호작용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성숙도 또한 마찬가지로 진로성숙도가 높다고 해서

공동체의식이 높은 것은 아니었으며 부모와의 상호작용 역시 큰 영향력이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아직 자아정체감이 확실히 형성되지 않은 초등학생 5, 6학년 학생과 중학교 1학년

학생을 연구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에 나타난 것으로 본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의 제한점이 있어 후속연구를 제안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5학년에서 중학교 1학년 패널자료를 활용하여 초등학교

와 중학교에 해당하는 청소년들의 공동체의식, 진로성숙도, 부모와의 상호작용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안정적인지, 성차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지를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을 이용

하여 확인하였다. 그런데 공동체의식과 진로성숙도 각각의 하위요인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

라서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잠재성장모형을 통해서 연구를 해 보는 것

이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5학년에서 중학교 1학년까지 학생들의 종단자료를 가지

고 분석하였다. 본 연구결과가 중학교 이후 시점인 고등학교에서도 본 연구와 같은 안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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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유지하는지, 그리고 성차가 존재하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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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Longitudinal Relationship between Sense of Community

and Career Maturity: Simultaneous Effect of Parent-Child

Interactions

Kim, Min Ji Cho, Han Ik

The study was to analyze the longitudinal relationship between the sense of

community and career maturity and the simultaneous effect of parent-child interactions

of the students from 5th grade in elementary schools to 1st grade in middle schools.

The data were surveyed from the Korean Education Longitudinal Study in 2013. The

instruments used in the study were sense of community, career maturity, and

parent-child interactions. The result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e sense of

community, career maturity, and parent-child interactions were stable over time. In

adolescence, the more the interaction with parents was the greater the influence on the

sense of community and career maturity. Second, the sense of community was

negatively related to career maturity depending on the longitudinal changes over time.

This seemed to be due to the characteristics of middle school students who

emphasized their relationship with their friends rather than with their parents. Third,

there were no differences in causality between the sense of community, career

maturity and interaction with parents. Based on the results of the study, implications

derived from the results, limitations of this study, and suggestions for the following

studies were prese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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